
 
“방재 및 공조 업무이관 철회”, 사측의 결정을 환영한다

  사측이 오늘 본관과 신관 등의 방재 및 공조 업무를 이관하려던 경영본부의 
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수 주 동안 현장 노동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현업 부서의 혼란을 일으켰던 사안이 정리됐다는 점에서 본조는 사측의 결정
을 환영한다.

  지난 10년 동안 KBS에서 이뤄진 업무이관은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을 앞세
워 충분한 법률적 검토나 효율성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돼왔다. 결국, 경
영 효율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동료와 조직 간 갈등을 만들었고, 약자
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했으며, 불법파견 등 법률적 문제까지 야기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본조와 조합원들의 우려하고 행동에 나섰던 이유도 이와 같은 기
억 때문이다. 

  본조는 설 연휴 이전 이뤄진 1차 협의에서 방재와 공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담당 실국 간부들과 면담했고, 이번 업무이관 계획도 면밀한 검토 없이 이
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사측에 해당 계획의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2차 협의에 앞서 업무이관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다행히 경영진이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더
불어 업무이관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해당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인력 충원 
또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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